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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A로 무엇이 굴러 을어오는것 같지는 않슴니다. 노 ‘ 
력이냐 주고를 들이지 않고 어떤 성콩이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시험에 무 
사히 한격 -씬- 수 있는 것은 아니지r 않습니까? 노력 한 그 
만픔， 주어지는 결파에 대한 기쁨의 정도는 정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순절파 부활과의 판계도 그런 상관관계에 ’ 
있다고 생각합니 마. 

벌써 사순철의 중반기에 틀에섰읍니다. 우라는 각자 
나름대로 사순절의 시작일인 재의 수요일에 어떤 결싱틀 

을 가졌을 줄 믿슐니마 「이번 사순철만큼은 꼭 …‘을 실 
천해 보아야지」하고 말임냐다. 그것들은 간단히 할수 있 

는 선행.틀일 수도‘있고 혹은 자신의 좋지 · 못한 악숭이 
냐 결정들의 개선일 수도 있읍니마. 그러나 어변 분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사순절올 맞이하고 또한 보내고‘ 있는 
분틀도 계실 것엽 니 마" 시간이 흐릎에 따라 사순절을 맞 
고， 또 흐르는 시간에 따라 부활켈을 맞이하는 수도 있 
을 수 있겠기 혜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께는 사순철이냐 

부활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춘바 
가 없었기 해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스도가 수고 수난을 통해 부켈의 영광에로 플어가 
4셨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나릉대로 사순철이 의미가 있어 
야 풋갚은 ‘부환올 맞이할 것업니다 1 그려기 위해 저는 

준빈없는 폼을을 위해 한가지를 제안함니다 지금도 늦 
지 않았￡니 ‘아무것 이나 「한가지씩만」 다시 한반 결성해 
봅시 다. 조그마핸 신행도 좋고 악송중의 하나를 고쳐 도 
좋숭니다. 그것들을 챙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고통이 뒤 
짜릉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융 겪으연서 냐 자신도 사순 

절을 교회꾀 뭇과 함께 、지낸마연 부활절날 그러스도의 
부활을 기빼함파 동시에 자신도 역시 그 어떤 무엇으로 
부터〔예컨대 악습뜰충의 하나에 놓려 사는 자신요로 부 

터)부활됨올 느Z강 수 있을 것업니다. 치금 이 순간， 조 
f용히 눈을 감고 「한 가지만」 정해 겹-시마， 마옴속에서 
‘방금 떠호른 바로 그 「한가지」‘는 주넘께서 당신에게 이 
벤 사순절에 특별히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 
플이도록 함시마 그러하여 나도 이벤 시-순절에는 나룹 
대 로 찬여하여， 시간이 흐릎에 짜라 그저 맞이하는 ‘ 부활 
이 아니라 어떤 우엇으로부터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올 가지고 냥은 기간을 보내도록 항시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내버스릎 바리·부는 
들이 지-꾸만 우서워진다. 

언제부터안가 ，천주에서도 출근시간에 시내버스를 타는 
얼은 일종의 천푸에 기끼워쳤마. 단단히 마음을 도사려 
먹지 않고는 도저히 버스에 매달렬 엄’두가 나질 않는마 / 
시곡l 얀 타기도 >11 좁은 버스얀에 우거 운 책 가방들까지 끼 
어드니 도우지 제정신들여r 아니다 . 칫놓려는 고통에 욕 
설이 뷔어 나오고 비명이 터져나온다; 그래도 시간에 늦 
지 않2.려고 몰려두는 승객들로 버스 승강우는 차가 · 엇 
을 혜마다 아우성이다. 
이렌 ‘난리인지라 내렐 손닝이 없는 1 ‘승강장에는 탈 손 

닝이 있어도 버스는 그냥 줄행랑이다. 말을 통동커리며 
t 처만큼이나 우거운 가방에 옴올 먼진 어린 여학생들의 
눈빛에는원망이 카득하마 뭇해 노기까지 서려있다. 순 

진해야 한 어 ‘헌 소녀들이 펄써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일까? 그렇게 미웅이 싹트는 눈빛이 우서워지는 것이다 、 

‘ 혹시라도 지각했다는 꾸중이 그들의 눈빚을 더욱 얼그 
러뜨리지냐1않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랑둘은 인간이 ‘정 
해놓은 제도냐 규칙을 「이유없이」 지커야 한다고 설치기 
도 한다. 참￡로 무서 운 사랑들이 다. 그들이 정 직 그것 
을 어컸융 깨에는 엽을 꽉 다운다. 우케있케 (? ) 
출입곰지의 뱃말을 무시하고 진다말융 기-로철러 마나 

는 대학생틀에게 용로를 내주었다는 더1 학교 총장올 꼭 
외국에서니- 찾아보아야만 하는가? 

왜 비웅이 가득한 눈벚율이 하나 둘 불어냐는가 ?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 
갑을 위하여 있는 것업니마，"(마르코 2, 27) 

그눈， 눈빛 

" 

신부 

、만
 

치 

형 .A. 

LC' 

가 ， 한
 1購

•.. A.숲.젓 .. __ ~L .. 샀했.' 

ι 풍툴 f 

W; 짝않 전솔 i 1\\\ 일 보 ‘ 
L遊- 쩍짧蠻각 훌훨 : 

\ F월二앓」 했볼 : 
: 、‘S릇;fg|&뼈속;3 휠 f 〈활마 천주교후I 보좌신부〉 



(2) 숲 정 이 

t變 인간의 촌엄성과 자유 

김 재 덕 주교 

여천히 신품의 사회연은 흉악뱀을 비훗한 에'"] ‘ 비행시
건을 보도하기 에 u]-쁘마. 모두 이 른바 사회 익 플로서 인 
간행위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마. 
우리 사회는 근래 씹수년간에 급격한 벤동올 겪어온 

가운데， 시민대중의 생활은 안정강이나 미래지핫성(未來 
志向性)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초조가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인， 폭행， 강도， 유괴갚은 1l] ‘ 
정상적 또는 만사회적 행위가 일어냐는 것은 당연한 일 
일렌지 모흔다. 게다가 물멜듯이 윤어오는 서구풍조의 
영향을 받아 사회는 대중화히고， 시 민은 막연한 갈안상 
태에서 고독화 · 바인간화의 걸을 띤치 뭇하고， 생펠강각 
은 더욱 관능화(官能化) .충동화(術패l化)되게 마련이마 
이러한 움직임에 누구보다도 만응이 빠른 것은 10대 소 
년， 그중에도 유히 학생들이마 호늘의 갖가지 소년비행 
의 족，출(왔Il\)은 이를 잘 할해주고 있으나 민족의 장래 
가 크게 우려되는 바이마. 
현대를 흔히 멍든 사회， 인직해채 (A格f(ili\體)의 시에·리 

고 말한다. 이런 증상이야말로， 한대의 기-장 헌저한 빙 
리 현상(病理;現象)이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특히 오늘 
의 한국， 또한 이 러한 영폐상올 여싣히 나디-내고 있으니 
말이마， ‘ } ‘ 

뚫樓 
더사순절 운동口 

안 성 회〔仁:成會) 

’ -3월 18일은 왜 단식하나? 、

-인성희 성격과 사염내용은? 1 
『자선사엽， 구호사업， 복지사엽， 께발사엽 등 교회의 

l ' 메 시최사옥(對파t쩍피秋)융 판장함니다. 종교， 사상， 이 
념에 관계없이 특히 버링받은 지·외- 가난한 자륜 >1] 롯한 
모든 시-람들이 안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공 
풋체 즉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그 목적입 니마. 지금까지 
신발석으로 이루어져온 기존사염과 활동올 기본 단위인 
교구릅 중섬￡로 정중시키고 이블 육성， 격려 ， 권장하고 
조、정하여 힘력하는 일이지요. 델히지연 꼭덕망 같은 것 
임니마， 짜바서 천혀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이-니라 오홉‘ 
사염을 주교회의가 전국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 교회니l 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집약하고 외국 
원조룹 보다 효율적으로 적철히 조정히-는 데에 뜻을 두 
고 있윤니다 . ~ 

-퓨년도 사엽제획 및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착 교구의 이러한 사엽을 지원육성해야 

한니다 우선 긴급우호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지 요， 금년 
도 사언으로는 아직 교구위원회가 없는 곳의 조칙을 ,,]. 

치고 신자틀의 의식계발에 역링을 두고 있융니마. 일만 
교우갈이 이 웃시-랑에 대해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지만 싣 
지] 싣낀에 있어서는 극히 냉담한 형현이어서 이런 살천 

‘ 사랑은 하느넙 o 로부터 존엽한 안격과 신성한 자유를 
부여받은 이 사회와주인꽁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 
엄성파 자유는 인격형성의 ‘근본 바탕으로시 아무에게도 
청해를 받아서는 안펠 안칸의 철대적인 기본 권‘리이다， 
만일 이것이 짓밟히고 칩해될 배， 인간은 그의 인걱미-지 
잃게 되 고 여러기-지 병리현상을 일으킬 사회악의 불씨를 
기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의 초점은 오늘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예사로 유런되고， 최소한의 지유p]."，] 
짓밟히 는 한， 결코 우리에게는 밝은 사회가 기약원 수 
없다는 것이마，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무거운 먹구릉이 
이 땅에서‘ 가셔지도록 온갖 힘을 마해야만 하겠다， 

적 인 교육이 시 급한 과제 입 니 까. 그러 고 1977년 1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구대표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엽으로 「사순절 운동」을 전국적으로 여나가겠읍니다 

"'1 

이 웃을 찾아보고 사랑을 나누자는 운동4로 시-순철의 공 
동.5!.속을 강조하고 적극적 인 의 식 교육과 아울러 단식재 
음 동해 자신시-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마. 여 
태까지의 요금 활동이나 헌금요청올 보연 신자들에게 부 
담캉만 더해 줄 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이벤의「사 
순절 운동」을 통해 ‘이 웃사링의 신천’ 을 써좁게 일깨 운 

우수 경칭이 .::<]나연 대동강물도 풀린다 했A니， 이 봄 
과 함께 이 땅에도 인간존엄성이 존중되고 참펀 자유가 
펴짐￡로써 사랍들의 마음도， 이 나라의 긴장상태도 확 
풀렸2..연 한다 

마연 기다l 밖의 엄청난 결괴가 나오리라고 생각핍 니다「 ‘ 
시순 제 3 주 금요일 (3월 1 8일)을 ‘단식일 ’ 로 정하고 그 ’‘ 
희생의 몫을 자선사엽을 위해 헌금키로 했읍니다 헌금 
펀 기금은 교구 위원회 판할 하에 교구내의 활동을 위 
하여 쓰여질 것이고 전국적인 활동을 위해 그 5%만올 
진국위원회에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융니다. 이기금은 각 
교구와의 긴빌한 협의 하에 운영원 것입니다. ~ 

(윗 글은 경향잡지 77년 3월호 권두언임 -펀진지키 (이 대담에 답변해주신 분은 인성회 총재 지학순 주교 
닝업니마. ) 

*심자들의 검강 생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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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싱 범(훨노리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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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시대의 징후口 
훌 정 이 (8) 

Q!\'nl (189)~이 
J.L t:::I UI ‘보디킹 1뇨 

1 I0교판서를찍어낼용IL도j 
시 안 감지 하의 ‘ 『신앙』 보종 

-2600~명의 신학자 국제서명 1 I\A~속한 나라에서.， 
시인 깅 지하(金쏟河， 프란치스꼬， 35세)는 12월 31일 만공법 위반사건 공판(서울지 ; 

법， 제 8 행사부)에서 칭역 7년， 자격정지 7건을 선고받았다. 
。l 공판에 서 그는; “띄 고는 공산주의 사장을 가진 자다”고 하는 검 찰 추의 주장에 대 ; 

해 ， 셔종일관 “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가풍랙의 ‘해앙신학’의 입장에서 학대받는 i 
자들의 해방을 원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만흔해왔다 김 지하의 주장을 뒷받챔하기 i 
위해 「일본 가흘려 정의영화위원회」에시는 그의 「양생선언」둥에 나타난 사상의 ‘신학 : 
석 감정 ’ 을 에수회 성지(上웹)대학 신학교수 A 니콜라스 둥에 의뢰하는 한펀， 김 지 : 
하의 신앙 부증읍 위해 국제적￡로 신학자듬의 시영운동을 진케했다. 이에 구미와 제 i 
3 세계에 갤친 15개국의 신학자 200여명이 호용했으며， 깅 지하가 「양섬산엔 1 에 안용한 ! 
}동일의 유력 신학자 엣츠(가돌려)와 꼼프만(개신교)도 가담했마 일온에신 종}마오 주 i 
교(동경)블 위시한 방인 성직자 및 선교사 5，*명이 서명했다 그 서영장은 지난 12월 ; 
29일 동경기자회견에서 공표되었다 
한펀 한국 에수회 신학원장 이 한댁 신부는 이벤 공판에서 논쟁의 초갱이 펀 김 지 i 

하의 「옥중 매·모」에 대한 장운(長文)의 「감정서」블 섞판하여 깅지하의 주장읍 지지했 ! 
고， 71년 부활철에 김 지하를 앵세임교시킨 지 학순 주교는 “당국의 l살표와는 달리 시 i 
인 김 지하는 진실을 밝히는 시인적 시명에 충실한 시인이연， 철저한 신앙에 임각히여 i 
좋풍경f흥정촬캅rl싫훌”할효펴tF4응설엎좋IrF혈;l7}좋경따렐 $삼교“λ7랩 j ; |f? 느 여배우의 션사랑이라 
지하의 「옥중 메모」는 그 대부분이 억앙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주제로 히고 있는 찜 ! I~ 참 재미있능테건션l 
에 >1]추어 보아 이것온 가폴럭과 개신교의 사회선교으l 새로운 사조와 일치하고 있다 I I -- 뇨 혐 
얀약 그것이 공산주의적인 것￡로 안정펀마띤 그것은 시인 김 지하 캐인의 운재로서카 1, I ←냐늠자 
아니라 기툴력과 개신교 전체의 옥음실천운동에 심각한 파문올 일A키는 것이 띈다 r I \ \\ r갯 섯 
그래서 운학계는 물콘， 가흘려파 케신교는 그의 꽁판융 주시하고 있다 ” i t---l\L-S"엿/) 

26.0여 명의 신학지， 성직자에 의한 국제서영장도 마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마 “시언 i 
김 지하는 공산주의지-가 이니라 신앙심이 우이운 그러스도안임을 우리는 굳이 믿는 비.1 .-

l 며， 자신이 〈가룹렉 급진파〉라는 그의 주장은 가랩 신학에 의해 분명히 지지말고 I I 3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짧양캡뚫떨렐흉겹?lrl캅$다&λ앞-휩흉한랬헐l慧’ 훤證 1 1 최 , 씨 판 칩 
의 사회휘칙， 예컨테 「어머니와 교시 J，만촉을의 말천」둥에시 관 수 있는 가흘럭의 1'*교우들어내J 특별염가 볼사* 
사회교설(總)괴 일치란돈 쩔。!납 우리는 김 지하의 그리스도인￡로서의 신앙에서 ! 「 전추 남부시장 B동 87호 
f러난 행동괴 그의 이 냐。안 1ε 깊이 존경하면， 그가 공산주의자기 아니라 신앙섭 / . i 칙 병 화(그페고리오) 

--t ] 두이운 가불렉 신지-임올 보증한마 . .. - - ~ 1 1 
「 김 지하는 종협 섞지 「사싱계 J (70년 5월호)에 정펜 풍자시 「오석 J (피뼈H- 말표 일 I 1 뺨 @ 52 1 6 

약 유영해졌￡며띤청 펙련」사건파 판렌， 74년 7월 군법회의에서 우기행을F 선고받은 ; 
11]- 있마. 35세낚에 안펀 김 지하。r지만 그 운학환동과 만주회복을 위한 정치적 행동에 ; 

의해 이헨 개인 김 지하가 아니다 그가 상칭하는 것은 이 나라 역사의 장구한 세월파 J I 
그 속에 살아온 민중의 한(恨)안자 한 민촉의 새로운 태풍을 암시하는 청춘의 절규마 1 , 口이 전 안 내 口 
(윗 글은 경향산지 η년 3월호 56~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천재한 것임?편집자 ， 1 I 성 원 약 국 

※ 3.1 사건으로 고몽받고 계시는 문정헌 신부님을 위한 성금 12 ， 500원 、 l 

공소회장 연수회 (3 ， 2'-4)에 참가한 66영의 회장념을이 정성흘 모A섰유니다 • i I 、 성 원 표(스셰파노) 
딘때늦은 소식 (3월 6일자 대전 주보 6면 __ L-. ---~ ,-1 I •• 口 태평동 천매청 좌측 

궐2원 20일자 대전주보가 교우들 손에 틀어가지 뭇하f 수난을 당했닦니다 i ! 200m지정 
맺[곤?봇-못젖-01톤- 뱃닫-선고가 잦습니다 펀정 로 연락해주세요 :'1 천화 φ5780 

지업부 : 벽지 정판 각종 바 니루 I‘ ?--”짧훤펴홉짧·깊 ·짧닙，，'집·딩----” ---- -- --- --r-- ; 

훌뚫 찮範; 강짧릎난감 얼채 I .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 
~ . ç본사직영 호남 훌장소) ~ 

동 아‘ 상 회 {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때) : 
‘ i 한 동 암(보이세 s ※교무 특멸우대， 않이 찾아주세요 ! 

장 경 암 (레 오~) 

완주군 고산면‘읍내리(주장 옆) 
천화 106 벤 

? 논총동 04874 .!휴양 736 낭원 90 장수 >
감기·동 @4342 정 흰 2157 업 질 261 고창 ; 

? 천 동 @2143 깅 젠 4S 우주 
: 군 산 3032 삼례 350 진얀 ;. * 각 지맡 지접 구함 (계약금 없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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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지구각본당소식 

1 . 3월 18일에 모든 섬직자， 수도자， 평신자는 공동 보속의 의미로 단식재를 지켜， 그 몫을 가난한 사람툴 
몰 위하여 교회에 헌납합시다. ’ 

2. 충 · 고등 교리 경시 대회 섬적 우수 본당 합열(평균 75 . 5점) , 최다수 참가 본당 수류 (52명) 
중둥부」…1위 팍동만(둔율동， 97정) ， 2위 석정희 (함엘， 95캠). 3위 이수정 (서학풍， 9.1칩). 
고퉁부…l위 김용신 (복자， 92점)， 2위-박연휴(고창， 90정)， 3위 최영숙(예야， 89취 ì 

3. 중고등 연합회 정기총회(오늘 오천 10시， 기-룹헤 샌타， ‘잔가>1] ... 1인당 400원'\ 
참가 ... φ 각 본당 신구임원，@ 교리 ，경시대회 수상자(위 6영에게는 각각 장학금 10 ， 000원씩 지금함) 

4 . 프란치스꼬 재속 형제회 연수회 (26일〈토〉 오후 1시 -27일 오후 4시， 가흘려씬타， 회비 1 ， 000원) 
형제회원과 참가에 돗있는 교우틀은 노송동 천주교회에 연락바랍 

5. 군옥지구 연합 청념 및 학샘회 지도에 소순형 신부， 엄기볼 신부님 그간 수고하셨읍니다. 
6. 팔파성당 낙성 및 주임신부 회갑 촉하식에 기똥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임신부 사도회장 
7. 전북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신입샘 환영회 (19일〈토〉 오후 3시， 중앙성당， 천북대 가흘릭 학생회 주최) 
8. 여성 꾸르실리스타(l~3차) 동창회 (오늘오전 11시， 성성여고， 회비 500원) 
9. 덕진 본당 새 성당 기공식 (20얼 〈일) 1 2시) 
口김 재덕 주교님 셔품 4주년 (3월 19일 ) , 우리 교우의 옥자이신 주교닝을 위해 기도합시다. 
口〈구〉이삭회 모임 (13일 오후2시 ，중앙성당 사무실.목적…교l리와 용악‘ 그러고 대화률 통해 사랑괴 신성계말) 

3. 성우회 월례회 : 오늘 용식 마 사 후 

4 교리교사 가정밥문 : 14얼부더 ， 부모넙플 판싱가썰1 
다 

5 . 전례담당:신자들의 기도- 최요생， 육-루시아， 허데 
레사， 황프란치스코L， 유마리아(미경) . 

디주일 봉회금 : 49 ， 385원 

(져확울) 천화 @2276 첼 싫창 확 활 똘 
、J、-' '--' 

1 선교주일 : L.M주최 선자자의 걷 

2. 학샘회 입원단 : 회장-조상준， 부회장-유순냥l 

겸영 총무-황정하; 시가-이영호 

’§인윈회 12발， 정기총회 -13인 
3. 가정암문 및 반상회 
5만-15 ， 6만- 16일， 7만 - 1 7일， 8만 -18얼 

4. 때형회 : 마음주일 공식미시- 후 
디주일 봉헌금 : 36 ， 415원 

(올§) 션화 @짧없 효윌 셨룹 설 혈 윌 
사도 회장 이 북 석 

1 . 사도회 월례회 : 13일 10시 미시-후， 강당 
2 . 대학샘회 : 1 3알 10시 마사후， 회함실 
3. 꾸리아 월례효I : 13일 오후 2시， 강당 
4. 공동보속 단식재 : 18일 〈금)， 불우 이웃휘해 ‘ 

특벨 봉헌있옴 

‘ 5 .. 주임신부와의 면담 
@ 수도웬， 신학교 지원자 : 6 개원전 
@ 흔인 성사 에정자 개월진 

※주인찾음 : 3 개월전부티 자전기 l 매 시-우션에 있음 

※감사헌금: 악냥주-5 천원 
口주일 볼힘금’ : 109 ， 690원 

~~~ 주임 신부 프 아 영 
(노솜동) 천화 @7032 보와 신부 권 용 희 

'--' '--' '--' 사도 회장 박 종 용 

1.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미시- 후 

2 . 병자방문 검 봉성체 : 16일〈수〉 오후 
※맹자있는 가정에서는 본당 신부님께 연렉바란 

3. 사순절 특별강론 : 18일〈끔〉 오후 7시 만 @ 강사-오 

기선(요생)신부넙 (한국 교회사 연구회에 계섬 
@ 주제 -우리 의 선조 순교자플 

4 본당 낙섬식 1주념 기념일 : 19셀〈토) ， 오후 1 시 특， 
옐미사 있읍 

※각 단세 회장념과 구역장닝흔 꼭 천-석 ll} 럽-

디촉 결혼 ! 박영근(가벨)군띠엔옥(세시리아)양 
14일 〈월 ) 11시 

(훌월야) 전화 @7366 調 휩흉 잃 댈 럴 
、-'、-'、-'

1. 성경·기도서 지참하여 미사에 참렉합시다 
2 . 미납된 교무금 완납마랑니다 

3 . ‘유아세례식 : 매일 끝〈금) 10시 어머니마사 

4 예，，1:l 1 자 둥록 : 본당 시-우실에 섞수 바딴니마 ; ’ ‘ 
5 . 누갈다 유치원 : 3월 10일 10시 개원 

디주일 볼헌금 : 49 ， 845원 

r、r、

(전동) 
、-'、-'

천화 @3222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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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모회 :10시 미 사후 
2. 성가정회 : 내일〈월〉 오후 2 시 
3. 가정심방 : 교통〈화·수〉 

※사순절 묵상회 -교동 교우만， 수요일 오후 7시 반 미 
사후， 유치원 

4. 토요일에 만납시다 : 치영자산， 마사-오후 4시 、

5 심자·유치원샘외 성당구니{ 출입 제한(수위) . ~ 
6. 유치원 개원식 : 16일. 요천 10시 

7. 성당 신축 모금 목표액 : 3 천만원 
〈추진 입원단 결의 -목적달성， 자원조달， 충화단결 〉 

8 대건 신혐 월례회 : 14일 19시 50붐， 조합 3 총 회의 

상‘ ’ 
※성당건립 기금 제 1호 : 행운의 황금 옐쇠마(일금 

10만원)， 차후 발표 
[그주일 봉헌금 .. 1 25 ， 467원 

(학전) 천화 @2182 
、/、J

1 . 축성 기 공식 신축연 회 : 20일 공식 미 사 후 

2. 견진성사 : 20일 
3 . 판공일정 : 마산리 (14~ 16일) , 진당리 (l 6~18일) 

口주일 봉헌금 : 47 ， 675원 -” 

縣ι
천화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미사시간 변경 : 오전미사-6시， 공식미사-10시 

저녁미사-7시만， 어머니미사-(윌〉오전 10시 어린이미 
사〈토〉 오후 4시 

2 . 사순절 특별 피정 : 23일， u알 30일， 31 일 저녁 

7시안 ※깨상-성우회， L.M회， 복자회， 애령회， 기 

타 천신자닝 들 

* 인쐐 보 팡 홉 판 사 를 3~3272 


